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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발음 지도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 이미 Crawford(1987)는 제일 먼저 초
분절음을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분절음을 두고 있으며, 변이음의 
교육을 맨 나중에 두고 있다. Celce-Murcia et. al.(1996: 10)의 주장에 따
르면, “오늘날의 발음 지도 교과과정은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중요한 부분
에 대한 지도가 있어야 하며, 학습자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절히 
구성되어야 한다”고 한다. Avery & Ehrlich(1992: 185)는 “발화 언어에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초분절음은 극도로 중요하며, 이 초분절음들
이 정보 전달을 지배한다. 그러므로 영어에 있어서 의도된 뜻을 이해하
고 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초분절음들을 잘 숙련하느냐 않느냐에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2-002-
A00081). 사전조사분석과 결과해석에 대해 조언해 주신 한상호님(경주대)과 통사론적 성분
에 대해 조언해 주신 이성룡님(부산대) 외에 2001년 한국영미어문학회와 2003년 한국응용
언어학회의 청중들과 본 학술지의 심사 위원들께 감사드린다. 본 연구에서는 의문문 발화
에서의 마지막 내용어와 기능어 부분만으로 실험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넓은 의미의 문
미 억양에 관한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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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있다”고 하면서 “Schwa나 문장 주강세, 억양, 정보 초점 억양 등 초
분절음들은 영어 습득에 있어 초기에 연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맞추어, 최근에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를 들면, 안
수웅(1998)의 모음약화(Schwa)와 관련한 리듬(Rhythm) 발음 연구가 있
었는데 포먼트 주파수(Formant Frequency)와 길이와 고저를 관찰하며 약
화된 모음의 음성특징과 한국인의 발음을 설명했다. 또한 구희산(1989, 
1991)의 연구에서 영어와 한국어의 억양을 대조 분석하여 한국인의 억양 
오류의 몇몇 문제를 한국어의 억양이 전이 된 것으로 보았다. 여섯 개의 
문장 유형 즉 의문사의문문, 조동사의문문, 평서문, 부가의문문, 감탄문, 
대명사로 끝나는 의문문 등 가장 보편적인 유형들에 관한 연구로 음향기
기로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보여 주었다.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어 억양을 
연구하고 지도함으로써 그 효과를 제시하려는 전병만, 김현기, 민광준
(1996)의 연구에서도 영어문장의 유형이 의문사의문문, 조동사의문문, 나
열된 단어의 문장, 명령문, 평서문 등의 다섯 개의 보편적 유형으로 되어 
있다. 김기호(2000)의 연구와 엄혜영, 이혜숙, 김기호(2001)의 영어 억양 
의미 분석은 의미차이에 따른 미세한 억양차이를 설명하고 한국인들의 
오류들을 분석했으나, 일반적인 영어 학습자에게는 너무 정교한 억양 차
이를 다루고 있어 다소 전문적이다. 이 외에 이주경, 공은정, 김기호
(2001)의 억양 연구는 조건절과 담화 해석에 관련한 음운 의미 화용론에 
관한 연구이다. 오세풍, 장영수, 이용재(2001)의 연구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으나 특히 문장 시작의 독립적인 문장 부사에 대한 억양을 분석
하기도 했다. 활용과 적용면에서 보면, 최연희(1997)의 컴퓨터를 통한 영
어억양 지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나온 유형들을 포함하여 9개 유형의 문장들을 컴퓨터를 활용하여 지도하
여, 그 효과를 통계 자료로 제시하였다. 고저와 강세에 대해 억양지도 이
전의 조사와 지도 후의 조사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수치로 제시하였
다. 이와 같이 이전의 많은 연구에서 표본으로 사용한 문장의 양이 1-2
문장에서 최대인 경우 9문장 정도로 제한적이었으며 또한 문형도 대부분 
유사한 보편적인 문형에 국한되어 있었다. 
 
 

1.2 연구의 목적 
 
이러한 이전 연구와 배경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의 목적은, 영어 억양
에 대한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발화의 문제들을 조사하고 분석하되 의문
문에 초점을 맞추며, 그 의문문들의 구성성분에 따른 억양 오류들을 조
사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와는 달리, 
단순히 보편적인 문장의 유형의 오류 여부를 제시할 뿐 아니라, 의문문
의 문장 성분 차이에 따라 억양 발화의 문제점이 발생함을 보여주고자 
한다. 예를 들면, 내포문의 유무 또는 의문사가 들어있는 명사구의 위치 
등에 따라 억양 오류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이를 위
해 열 가지 이상의 다양한 문장 구성을 가진 의문문 48개를 활용하여 부
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 억양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영어 말하기에서 의사 전달을 정확히 하도록 지도하는데 활
용할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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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가설과 실험조사 방법 
 

2.1 연구 가설 
 
이전까지의 영어 억양 연구는 주로 다음의 기본적이며 전통적인 문형에 
관한 연구가 주류였다. 예를 들면, 의문사의문문과 조동사의문문의 문장 
말미의 억양 곡선의 정확성이나, 부가의문문의 부가절의 억양과 의미차
이 분별, 평서문, 나열된 명사나 단어의 연속에서의 억양 지속의 여부가 
대부분이며, 가끔 미묘한 의미차이를 전달하는 강조구나 특정 품사에 대
한 억양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은 이전 연구와는 달리, 통사구조 또는 문장성분과 
관련된 억양 발화 능력에 대한 가설과 예측되는 결과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의문문을 실험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언어 활동
에 있어, 특히 영어 말하기에 있어 대화를 시작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형이 의문문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의 영어 학습에서 소극적으로 질
문에 대답하는 자세에서 주도적으로 대화를 시작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는 의문문 만들기와 그의 억양에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
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두고 의문문의 억양 문제에 대
해 조사하고자 한다. 이러한 가설은, 이전의 연구에서 인식하지 못했던 
문장구조상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오류에 대한 관찰과 사전조사(Pilot 
Study)를 해 얻은 것이다. 
  첫째, 문장의 길이에 따라 억양 발화의 정확성이 달라진다. 즉 문장이 
길수록 틀릴 경우가 많으나, 조동사의문문에서보다 의문사의문문에서 길
이에 따른 차이를 크게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내용어가 아닌 기능어로 문장이 끝날 경우 문장 끝의 억양 유형
에 많은 오류가 발견될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내포문이 있는 의문문의 경우 의문사의 위치에 따라 뚜렷한 오
류 유형을 보여 줄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긍정의문문에서보다 부정의문문에서 더 많은 억양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섯째, 선택의문문도 통사구조상으로 차이 나는 의문문이므로 실험 
대상으로 삼고자 하며, 여기서도 역시 자연스런 억양을 구사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견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나온 가설들은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발화이지만 
억양 오류의 근원을 영어 문장 구조 자체에 두고 본다면 부산방언의 억
양이 크게 간섭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가정이 본 연구에서 확인
된다면 통사구조에 따른 부산지역 대학생들의 의문문의 억양 오류는 다
른 지방 대학생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2 실험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해서 시험조사(Pilot Study)가 시행되어 분석되었고 그 시험
조사를 바탕으로 본 조사가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다. 
  첫째, 피실험자는 부산 지역의 두개 대학교 2-3학년생 각각 26명씩 총 
52명으로 남자 28명 여자 24명이었으며 전공과 상관없이 자원자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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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했다.1 
  둘째, 의문문의 억양과 직접 관련된 조사 문항은 48개로 대화식 문장
으로 작성되었으며 문장의 순서가 다른 두 가지 양식을 단답형 대화체로 
읽되 억양에 주의하여 발음하라고 주문했다. 
셋째, 읽기 전에 한번씩 훑어볼 기회를 주었고 피실험자가 잘못되었다
고 생각하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대화는 아날로그 녹음기에 녹음했으며 총 4992개 발화에 대한 
문장 말미 억양 굴곡을 분류하고 본 연구자의 판단과 북미영어원어민의 
발화와 판단에 따라 분석 평가했다. 특히 공통적인 억양 오류 유형에 대
해서는, 원어민 화자 네 명으로부터 얻은 표준억양 표본과 비교하거나 
진술형 평가를 통해 판단했으며 이는 본문 중에 언급되어 있다. 
다섯째, 정확한 분석과 시각적 증거 제시를 위해 음성분석기 PCquirer
로 억양곡선을 그려 분석하고 평가했다. PCquirer는 저장된 음성을 파장
형식이나 스펙트로그램, 억양곡선, 강약 정도 등 다양한 음성자료를 신속
하고 간편하게 보여주는 소프트웨어이다. 
 

3. 영어 의문문 발화 조사의 결과와 분석 
 

3.1 긴 문장과 짧은 문장의 억양 
 
단순한 단어의 추가로 된 상대적으로 긴 문장의 경우 짧은 문장보다 오
류가 구별되게 많아짐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일정한 
길이 이상의 경우 발화 오류가 급격히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피실험자가 
의문문의 끝으로 가면서 의문문의 형태를 잊어버린다고 볼 수도 있지만, 
올림조나 내림조에 상관없이 내리거나 올리는 오류를 보였다. 의문문임
을 잊어버린다면 문장이 길어지면 평서문처럼 모두 내리는 경향이 있어
야 되겠지만 그러한 경향은 찾기 어렵다. 다음 도표를 보면, 의문문 1-3
으로 갈수록 내림조의 억양 곡선이 오히려 올림조로 바뀌었고, 의문문 
4-7의 경우는 그 반대로 올림조를 내림조로 잘못하는 수가 증가하고 있
다. 다른 예들에서도 올림조를 내림조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나 
의문사의문문인지 조동사의문문인지 상관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길
이차이에 따른 오류는 뒤에 밝혀지겠지만 통사구조 또는 문장성분이 복
잡해지면 오류가 더 많이 발견된다. 
 
 
 
 
 
 
 

                                                           
1   피실험자의 수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칭을 위해 번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1M)
은 첫번 피실험자로 남자를 가리킨다. 피실험자의 일반적 영어능력이, 분절음 발음 능숙도
보다는 운율 발음 정도에 더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이 지적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특정 
성분을 가진 의문문에 대한 연구로서 영어능력에 따른 구별은 하지 않았으며 영어능력별 
오류 정도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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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장 길이와 오류 차이 
번호 조사 의문문 옳음 틀림 

1 What happened? 99 5 
2 What happened to my cheese? 87 17 
3 What happened to the cheese in my sandwiches? 81 23 
4 Are you ready? 104 0 
5 Are you ready to go on a picnic? 100 4 
6 Are you ready to go on a picnic on the mountain 88 16 
7 Have you seen my keys? 101 3 
8 Have you seen my keys left on the coffee table? 84 20 
9 Have you seen my keys left on the coffee table last 

night? 
82 22 

10 Did you take the wrong bus yesterday? 99 5 
11 Did you take the wrong bus and get lost yesterday? 86 18 

 
3.2 기능어로 끝나는 문장의 억양 

 
영어에 있어서 문장 주강세는 그 문장의 맨 끝의 내용어(content word)이
다. 문장 끝 억양의 고저 변화에 있어서 중심 또는 분기점이 되는 곳은 
바로 이 단어이다. 의문사의문문의 경우 문장 맨 마지막의 내용어에서부
터 내려야 하지만 내용어 뒤에 기능어(grammatical word)가 따라올 경우 
그 기능어를 충분히 내리며 약하게 발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
의 경우 원어민의 발음과 달리 마지막 단어 즉 about, with, with it, for 
등을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발음함으로써 어색한 억양을 만들어 내는 
잘못을 범했다. 
  기능어로 끝나는 경우에도 그 기능어의 길이나 수가 커지면, 즉 문장 
끝의 내용어가 문장 끝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많은 오류를 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 두 단어(do with it) 또는 두 
음절로(fighting about) 된 기능어를 가진 의문문 발화를 실험하였다. 피
실험자 중 의문문의 종류에 따라 억양을 올리고 내리는데 문제가 있기보
다는, 내용어에서 억양곡선의 변화가 시작되는 정확한 억양구사자가 아
주 적었다는 점이 문제이다(12-14번 문장 참조). 반면 올라가는 억양의 
경우 특히 단음절의 경우 내용어로부터 올라가는지 기능어로부터 올라가
는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또 그 차이가 어색함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
(16-18번 문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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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능어로 끝난 의문문 
번호 조사 의문문 맞는 경우 

(피실험자 1-13중) 
14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2음절 2단어 (6 ) 
12 What are the children fighting about? 2음절 1단어 (6, 13)  
15 Who is Amy looking for? 1음절 1단어 (6, 13) 
20 Why do you think I should remove it? 1음절 1단어 (4, 13) 
13 Who would you like to come with? 1음절 1단어 (2, 5, 13) 
16 Would you like to see it? 대부분 맞음 
17 Are you going to buy it? 대부분 맞음 
18 Are you picking him up? Picking부터 올림조 

 
위 도표에서 보듯이 ‘about’으로 끝날 경우는 13명 중 2명만이 맞게 했
으며, ‘with’로 끝날 경우는 13명 중 3명만이, ‘with it’으로 끝날 경우는 
13명 중 1명만이 올바로 발화했다.2 
  이 중 두 가지를 억양 곡선으로 보여 주면 다음과 같다. 음성분석기 
PCquirer를 통하여 억양을 분석한 것으로 시각적 증거로 제시하고자 한
다. 먼저 14번 문장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에 대한 원어민 화
자의 억양은 그림 1에서 위의 그림으로, 마지막 내용어인 ‘do’에서 최고
조가 되었다가 ‘with it’로 가면서 급속히 내려오는 억양 곡선을 보여주지
만, 피실험자(30M)의 발화에서는 아무런 뚜렷한 최고점이 없고 마지막 
‘with it’에도 변화가 없다.3 이 문장의 경우 기능어가 두개가 있어 문장
의 마지막 내용어로 문장 억양의 최고점이 되는 ‘do’ 다음에 두 음절이 
남게 되어 많은 억양 오류를 야기했다. 이에 대해 원어민 화자는 이 억
양이 “힘이 없고, 이해할 수 있으나 기분이 안 좋고 무관심하고 지루해
진 느낌을 준다(No energy. Understandable, but the feeling is sad, 
apathetic, or bored)”라고 평가했다.4 
 

                                                           
2   문장 전체 억양의 올림조와 내림조와 관계없이 기능어 부분과 관련하여 정확히 발음한 
경우는 너무 적었으므로 피실험자 1-13번까지만 제시하였다. 6번과 13번 화자의 경우 개별 
전화 통화에서 이들은 오래 전부터 예를 들면 중학교 때부터 영어 녹음테이프 듣기와 말하
기에 관심을 두고 연습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오류의 경우 10-60% 정도 있었
으나, 이 기능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80-90%) 틀리게 했으므로 1,000개 정도의 
토큰을 다 계산하지 않았다. 
3   지금부터의 모든 그림에서, 위의 것은 같은 문장에 대한 원어민의 발화(NS)이고 아래의 
것은 피실험자의 발화이다. 억양곡선에서의 발화들은 분절음별로 나누어 표시하여야 하지
만, 두 발화에 있는 단어의 억양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단어를 인접하게 시간 길이
상의 차이인 X축을 조절하고 단어별로 발화 위치를 표시하였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
므로 유성이 잘 드러나는 파장 그림도 함께 참조하면 용이하다. 
4   주관적 평가의 어려움 때문에 원어민 한 명으로부터만 이러한 평가를 얻었으나, 억양의 
다양한 의미 전달의 중요성에 비추어 중요한 평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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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그림 1.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NS vs. 30M) 
 
  이와 비슷하게 그림 2에서도 보듯이 13번 문장 ‘Who would you like 
to come with?’에서도 분명한 오류가 있었다. 여기서는 문장의 여러 단어
에서 고저가 반대이다. 즉 ‘who’에서 원어민 화자의 음조가 낮고, 피실
험자(43M)의 발음에서는 높으며, 끝에서 ‘come with’의 경우 원어민은 
‘come’에서 마지막 최고점(peak)을 이루고 급격히 내려왔으나, 피실험자
의 발음에서는 오히려 ‘with’에서 약간 올라갔다 내려오나 확실하지 않
은 모양이다. 피실험자의 이러한 자연스럽지 못한 의문문의 억양에 대해 
원어민 화자는,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더 물어볼 것이 있는 것처럼 
들린다(It sounds like you’re not finished speaking and you are going to ask 
more)”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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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would you like     to         come    with? 
 
 
 
 
 
 
 
 
 
 
 
 

그림 2. Who would you like to come with? (NS vs. 43M) 
 

3.3 내포문과 다른 구조의 억양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내포문 또는 구조의 의문문을 조사했는데, 특히 
의문사가 내포되었거나 의문사가 앞으로 이동한 경우에 흥미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즉, 주절 동사가 ‘know’ 같은 비교량동사(non-bridge verbs)
로서 의문사가 내포문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내림조로 잘못하고, 주
절 동사가 ‘think’같은 교량동사로서 의문사가 주절 앞까지 이동한 경우 
올림조로 잘못 발화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구조의 의문문은 초급 또
는 중급의 회화 능력에도 꼭 필요한 구조인데 이러한 구문의 의문문의 
억양을 확실히 구사할 필요성이 있다. 
 
(3) 비교량 동사가 이끄는 내포문 
번호 조사 의문문 옳음 틀림 구조 

21 Do you know when the end of the world 
will come? 

61 43 When-clause 

22 Did Tom tell her what happened? 41 63 What-clause 
23 Do you know where she is? 77 27 Where-clause 

 
  위와 같은 문장에 대한 실험조사에서 의문사(when, what, where)로 시
작되는 내포문이 있을 경우 올림조의 억양을 내림조로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화자들이 조동사의문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림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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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뚜렷한 것은, 문장 뒤에 주된 억양 변화가 의문사의 영향으로 의
문사의문문으로 느껴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오류의 경우 조동
사의문문 속의 비교량동사로 된 위와 같은 문장을 많이 연습함으로써만 
올바로 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포문을 가진 의문문의 발화의 경우 ‘wh-word’를 포함한 부분
을 마치 독립된 문장으로 느껴질 정도로 다르게 발화했다. 이는 예를 들
면 23번 문장에서, 관계부사 ‘where’를 의문문의 의문사로 착각하여 의
문사의문문으로 생각한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장에 대한 원어
민의 억양은 그림 3에서 보듯이, ‘know’에서 올라가 ‘where’에서 높음조를 
유지하고, 대명사 ‘she’에서 내렸다가 조동사의문문(yes-no questions)의 유
형에 따라 문장 끝의 주동사 ‘is’에서 최대한 올리며 마치는 반면에, 피
실험자(17F)의 경우 ‘you’와 ‘where’와 ‘she’에서 올라갔다가 주동사 ‘is’
에서 내려오는 모양을 보인다. 즉, 문장 시작의 첫 단어 ‘Do’만 제외하
고는 모두 영어 억양과 반대로 되어 있어 상당한 억양 차이를 가져온
다. 5  이에 대한 원어민화자의 평가는 “친절하거나 정중하지 않다. 친한 
사람에게 그 여자를 찾아달라고 하는 것 같고 다소 직설적이고 찾으려고 
서두르는 느낌이 든다(Not kind or polite, but like a familiar person trying 
to find her and is a little straightforward or hurried to find her)”라고 했다. 
 
 
 
 
 
 
 
 
 
 
 
                Do   you   know   where   she     is? 
 
 

                                                          

 
 
 
 
 
 
 
 

그림 3. Do you know where she is? (NS vs. 17F) 
 
  이와는 달리 교량동사 즉 ‘think’가 도입하는 문장 성분은 평서문의 모
양을 갖추고 있어 의문사의문문의 내림조와 비슷하지만 여전히 많은 오

 
5   그림의 경우 원어민과 피실험자의 억양곡선 그림의 크기(높이, Y축)가 차이 나는 이유는, 
원어민 화자의 억양 영역이 커서 80Hz에서 440Hz까지 보여줬기 때문이다. 피실험자의 피
치의 최대와 최고 피치 차이는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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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를 일으켰다. 물론 앞의 비교량 동사의 경우보다는 적은 편이다. 문장 
25번은 단문으로서 의문사가 ‘think’의 목적어로 첫 문장과 달리 교량동
사가 아니므로 상대적으로 오류가 적었다. 
 
(4) 교량동사가 이끄는 내포문 
번호 조사 의문문 옳음 틀림 구조 
20 Why do you think I should remove it? 76 28 Bridge-verb think 
24 Who do you think Amy is looking for? 78 26 Bridge-verb think 
25 What do you think of this color? 95 9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구조를 가진 의문문을 조사해 보았으며 모
두 평균 이상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How many legs 
does a spider have?’나 ‘What kind of car are you going to buy?’같이 의문
사로 시작하는 목적어가 길어지면서 뒷부분이 조동사의문문 같아 보이는 
경우와, ‘Which bus goes downtown?’나 ‘Who lives in that building?’처럼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 ‘What would you do if you won the prize?’와 
‘What would happen if I pressed the red button?’같이 ‘if’절이 포함된 경
우 등 다양한 조사를 해 보았다. 이 모든 경우에도 그와 상대되는 문장
들, 예를 들면, 문장의 길이는 비슷하나 각각 목적어의 길이가 짧거나, 
의문사가 주어가 아닌 의문문, 내포문이 없는 경우 등과 비교할 때 오류
의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구조상 복잡한 문장
은 길어질 경우 3장1절에 나온 실험 의문문 1-11에서의 긴 문장보다 훨
씬 더 많은 오류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연구에서와는 달리 억양
지도에 있어 단순히 문장의 종류만을 고려해서는 안되며 통사구조 또는 
성분과 길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4 부정문의 억양 
 
부정문에서 문장의 길이가 길고 성분상 복잡해지면 훨씬 더 많은 오류가 
있었다. 특히 32번 문장 ‘Haven't you been there when you were young?’
의 경우, 복합적인 요인으로 억양 오류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문장
이 길고, 의문사 모양의 접속사 ‘when’이 있어 마치 의문사의문문처럼 
내림조를 유도했다고 이해할 수 있어 흥미로운 문장 구조이다. 앞에서의 
여러 주장, 즉 문장의 길이의 영향이나 내포문의 영향 등이 추가된 것으
로 보인다. 이 문장 뿐만 아니라 다른 부정문들도 긍정문에 비해 훨씬 
오류가 많았다. 비슷한 길이의 긍정의문문(3, 6, 10)에 비해 각각 오류의 
빈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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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의문문의 억양 오류 
번호 조사 의문문 옳음틀림 구조 
32 Haven't you been there when you were young? 62 42 Complicated 
40 Why don't we invite a few friends to the party? 74 30 Long 
39 Why don’t we invite a few friends? 76 28 Medium 
36 Wasn’t that a great movie? 80 24 Short 
3 What happened to the cheese in my 

sandwiches? 
81 23 Long 

6 Are you ready to go on a picnic on the 
mountain? 

88 16 Long 

10 Did you take the wrong bus yesterday? 99 5 Short 
 
32번 문장에 대한 억양곡선을 보면 지금까지 지적한 다양한 현상들을 관
찰할 수 있다. 원어민의 경우 주절의 끝인 ‘there’가 어느 정도 높음조를 
유지함으로써 말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고, 이어서 ‘when’절이 시작되
어 그 문장이 조동사의문문이므로 끝을 올리며 마친다. 반면, 피실험자
(17F)의 억양은 앞 부분에서 ‘there’로 질문이 끝난 것 같다가, 다시 
‘when’을 높게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는 느낌을 준다. 이 문
장에 대해서 원어민 화자는 “억양이 끊겨서 따라가기 어렵고 ‘when’에 
높이 올라간 것이 어색하다(Choppy intonation—hard to follow. Strange 
rising intonation on when)”라고 말했다. 
 
 
 
 
 
 
 
 
 
 
 

             Haven’t  you   been    there     when  you were  young? 
 
 
 
 
 
 
 
 
 

 
그림 4. Haven’t you been there when you were young? (NS vs. 1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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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선택의문문의 억양 
 
선택의문문도 통사구조상으로 차이 나는 의문문이므로 실험 대상으로 삼
았다. 여기서는 단순한 발화의 오류가 아니라 선택의문문의 경우 ‘or’의 
앞 부분은 현저히 올리고 그 뒷부분은 급격히 내리는 굴곡조임을 알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맞는 피실험자보다
도 오히려 틀린 피실험자의 수가 훨씬 많았다. 단어의 각 분야에서 모두 
원어민의 억양과 반대되는 모양을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학습자에게 이러한 문장구조에 대한 억양도 분명히 지도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다음 두 문장에서 ‘large’나 ‘check’에 뚜렷한 올림조가 있고 문
장 끝의 ‘box’나 ‘cash’에 뚜렷한 내림조가 있어야 하나, 대부분이 앞 단
어에서 두드러진 올림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문장 끝에서는 오히려 올림
조로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마치 취사선택의 뜻이 아니라 ‘둘 중 
아무거나’라는 뜻이 되어 의미 전달이 되지 않는다. 대조되는 단어를 선
택하는 의문문에서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되어 아주 어색한 것이다.6 
 
(6) 선택의문문의 오류 
번호 조사 의문문 내림조 (맞음) 올림조 (틀림) 

30 Do you want a large or small box? 43 61 
31 Did you pay by check or in cash? 28 76 

 
 
 
 
 
 
 
 
 
 
            Do you  want a large   or   small    box? 
 
 
 
 
 
 
 
 

 
그림 5. Do you want a large or small box? (NS vs. 8F) 

                                                           
6   선택의문문은 보통 대조되는 단어나 구를 나란히 제시한다. 이 경우 억양은 원어민의 발
화처럼 앞에서는 올라가고 뒤에서는 내려가는 굴곡을 가진다. 본 실험에서는 ‘둘 중 아무
거나 선택하는’ 의문문으로 혼동되지 않게 하기 위해 발화를 대화체로 준비했으며, 대답은 
항상 반대되는 두 개념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장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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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부산억양의 영향 유무 
 
일반적으로 부산을 포함한 경상도 방언에서는 의문문이나 평서문이 구별 
없이 문장 말미를 내림조로 발화한다. 문장 끝의 토씨나 의문사에 따라 
의미가 전달되므로 억양은 잉여적이다. 만약 이러한 내림조가 영어 억양 
학습에 영향을 미쳤다면 본 연구의 피실험자의 발화에서 나타났을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현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전체적으로 올림조의 
억양을 내림조로 한 오류나, 내림조의 억양을 올림조로 한 오류의 예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현저하게 내림조를 선호하는 경향은 
찾기 힘들었다. 예를 들면, 3장 1절에서 나온 조사예문 1, 2, 3의 경우만 
해도 문장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억양이 올라가는 경향이 현저하다. 이 
수치는 그 반대로 되는 경우로 예문 4, 5, 6이나 7, 8, 9에서의 평균보다 
오히려 높다. 즉 부산지역 학습자는 영어 의문문 발화에서 올림조를 발
화하기 어려운 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경상도 방언에서의 
명령문이나 특정의문문에 강한 억양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영어 억양에
서는 이러한 뚜렷한 억양 변화를 주는 정점(peak)을 찾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문장의 말미의 억양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문
장 말미 외에 문장 중간의 단어의 억양 높낮이를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문장 가운데 나타나는 개별 단어의 고저를 부산 방언 억양과 비교하여 
관찰한다면 몇몇 관련성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문장 처음
이나 중간에서 의문사를 강하게 읽는다든가, ‘if’절에서 ‘if’를 강하게 읽
는 것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도 물론 한국어의 각 단어의 고
저와 관련이 있는 현상일 수도 있어 더 복잡한 조사가 필요하다. 
 

4. 결론 
 
본 연구는 부산지역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의문문의 억양 발화 
오류를 분석하되, 오류의 유형과 근원을 의문문의 통사구조 또는 성분의 
차이에서 찾으려 했다. 영어 억양의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
문문에서 많은 오류를 발생시키는 것은, 의문문의 길이의 차이, 내용어가 
아닌 기능어로 끝나는 구조, 내포문의 유무와 종류, 부정문, 선택의문문
이라는 구조상의 이유가 있음을 밝혔다. 
  이전의 보편적인 문형과 그에 대한 문제 제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의 구체적인 요인을 발화 문장의 통사구조상의 요인임을 제시함으
로써, 영어 학습자 특히 회화 능력 향상을 추구하는 부산지역 대학생들
과 나아가 모든 한국인 화자들에게 영어 억양의 올바른 발음을 지도하는 
지침이 될 수 있다. 발화 오류의 원인이 영어 자체의 구조상의 차이이므
로 이러한 오류 현상은 다른 모국어 화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의 학문적 또는 교육적 효과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실험 
음성학을 바탕으로 영어교육에서의 영어억양 지도에 응용하는데 기여한
다. 언어 학습에 있어 초분절음 특히 억양 습득의 중요성에 비추어, 본 
연구의 중요성은 한국인 영어 학습자의 억양의 양상을 발화 의문문의 다
양한 통사적 구성성분 차이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려 했다는 점에서 처
음 시도된 연구이다. 
  통사구조 차이에서 오는 차이를 응용하여, 억양 연습 모델로 시뮬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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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하여 학습자에게 보여주도록 컴퓨터 프로그램화하면, 관련 억양을 반
복 학습하거나 자가진단을 할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앞으로 영어 교
재의 개발에 있어 억양 연습 부분을 중시하도록 하되, 다양한 문장 구성 
성분에 따라 구별하여 억양 연습을 지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실험 조사 문항 
 
No. Test Sentence Reply 
1 What happened? Nothing! 
2 What happened to the cheese? I ate it. 
3 What happened to the cheese in my sandwiches? I ate it. 
4 Are you ready? Yes, let’s go 
5 Are you ready to go on a picnic? Yes, let’s go. 
6 Are you ready to go on a picnic on the mountain? Anytime. 
7 Have you seen my keys? No. Never! 
8 Have you seen my keys left on the coffee table? No. Never! 
9 Have you seen my keys left on the coffee table 

last night? 
I don’t think so. 

10 Did you take the wrong bus yesterday? Yes, I did. 
11 Did you take the wrong bus yesterday and get 

lost yesterday? 
Yes, it is true. 

12 What are the children fighting about? About the cake. 
13 Who would you like to come with? With Tom. 
14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it? To sell it. 
15 Who is Amy looking for? Tom. 
16 Would you like to see it? Yes, of course. 
17 Are you going to buy it? No, I’m not. 
18 Are you picking him up? Yes, at 7. 
19 Why should I remove it? It’s out of order. 
20 Why do you think I should remove it? Because it’s bad. 
21 Do you know when the end of the world will 

come? 
Not this year. 

22 Did Tom tell her what happened? Yes, he did. 
23 Do you know where she is? She is in class. 
24 Who do you think Amy is looking for? Sam. 
25 What do you think of this color? I like it. 
26 How many legs does a spider have? I think it’s 8. 
27 What kind of car are you going to buy? Ford or GM. 
28 Which bus goes downtown? Number 8. 
29 Who lives in that building? The Jones. 
30 Do you want a large or small box? A small one,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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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Did you pay by check or in cash? Cash. 
32 Haven’t you been there when you were young? Yes, when I was 8. 
33 Isn’t it too late for the spring semester? Yes, it’s too late. 
34 Didn’t you hear about her heart attack? Yes, I was sorry to 

hear that. 
35 Won’t you go with your brother? Sure, I will. 
36 Wasn’t that a great movie? Yes, sure. 
37 Can’t you be nice to your parents? I’m sorry I can’t. 
38 Haven’t we met somewhere before? Yes, we have. 
39 Why don’t we invite a few friends? How about 5? 
40 Why don’t we invite a few friends to the party? How about 6? 
41 Why didn’t Liz apply for the job? She’s found a job. 
42 Why doesn’t the machine work? The batteries’ gone. 
43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A good teacher. 
44 Can I borrow it when you’ve finished it? Yes, sure. 
45 Can you let me know as soon as you decide? You will know in an 

hour. 
46 Would Bob mind if I used his phone? I guess so. 
47 What would you do if you won the prize? I’d buy a car. 
48 What would happen if I pressed the red button? The bell would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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